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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본 연구는 경증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운영된 8주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인지

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성별에 따른 변화 양상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로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은 충청남도 C시에 소재한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 22명(남성 11명, 여성 11명)이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8주간 주 4회, 회기당 60분씩 총 32회기

로 구성되었으며, 음악, 미술, 회상, 교구활동을 포함한 다영역 인지자극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구조로 적용하되, 수행 수준에 따라 활동 내에서 난이도와 개입 강도를 조정하였

다. 연구결과,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후 전체 대상자의 인지기능은 사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집단 내 분석에서는 남성 집단에서 유의한 향상이 나타난 반면, 여성

집단에서는 향상 경향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성별 집단 간

변화량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경증치매노인의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주․야간보호센터에서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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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경증치매노인, 맞춤형 프로그램, 인지기능, 성별 차이, 주․야간보호센터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effects of an 8-week customized program conducted at day and night care

centers on cognitive function improvement in older adults with mild dementia and to exploratively analyze

patterns of change according to gender. The study employed a single-group pre- and post-test design, and the

participants were 22 users (11 men and 11 women) of a day and night care center located in C City,

Chungcheongnam-do. The customized program was conducted four times a week for 8 weeks, with each session

lasting 60 minutes, for a total of 32 sessions, and consisted of multi-domain cognitive stimulation activities

including music, art, reminiscence, and manipulative activities. The same structure was applied to all

participants, but the difficulty and intensity of the intervention within activities were adjusted according to

performance levels. The results showed that after participating in the customized program, cognitive function of

all participants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to pre-intervention. In the analysis within gender groups,

significant improvement was observed in the male group, whereas the female group showed a tendency of

improvement but withou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ddition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amount of change between gender groups. This study confirmed that a customized program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improve cognitive function in elderly people with mild dementia, and it could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program operation in day and night care centers and for approaches considering gender

characteristics.

Key words : Mild dementia, customized program, cognitive function, gender differences, day and night care center

Ⅰ. 서론

고령화의 심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며, 치매

는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가족과 사회 전

반에 구조적 부담을 초래하는 대표적 노인성

질환으로 자리하고 있다. 치매로 인한 인지기

능 저하는 기억력, 주의집중력, 실행기능, 판

단력의 감퇴를 동반하며, 이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저하와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이어진다.

이러한 기능 저하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

킬 뿐 아니라 돌봄 의존도를 증가시켜 가족의

신체적․정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장기요양

및 의료비 지출 확대라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5;

Statistics Korea, 2025). 치매는 진행 단계에 따

라 개입 가능성과 중재 효과가 상이한데, 경

증치매 단계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이 비교적 유지되면서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성이 높은 시기로 평가된다(Korean Dementia

Association, 2025). 따라서 이 시기의 중재는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완화하고 자립성과 사

회적 참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

며(Kwon, 2018), 치매 관리 전략에서 핵심적

개입 시점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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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관리에서 약물치료는 증상 완화와 질

환 진행 지연을 목적으로 활용되나, 인지기능

전반의 회복에는 제한적 효과를 보인다는 점

이 보고되어 왔다(Birks & Harvey, 2018). 이에

따라 비약물적 인지중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

로 강조되고 있다. Cochrane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 따르면 인지훈련은 경도에서 중등도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유지 및 일부 영역 개

선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며(Bahar-Fuchs et

al., 2019), 회상치료 또한 정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oods

et al., 2018). 최근에는 컴퓨터 기반 인지훈련

및 디지털 중재 연구가 확대되면서 경도인지

장애 및 치매노인의 기억 기능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Chan et

al., 2024; Jiao et al., 2025), 무작위 대조연구

에서도 개별화된 인지훈련이 유의한 개선 효

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Graessel et al.,

2024). 또한 예술기반 중재 역시 인지기능과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Lin et al., 2022; Yan et al.,

2021). 이러한 연구들은 음악, 미술, 회상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다영역 인지활동이

효과적인 중재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중재 효과의 평균적

개선 여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 동

일한 중재가 집단 내 다양한 특성에 따라 어

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대

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표준화된 단일 프로그

램을 집단 전체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어 대상자의 인지수준, 수행 능력, 반응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

적되어 왔다(Graessel et al., 2024).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연구

에서는 개별화 혹은 맞춤형 인지중재 접근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맞춤형 프

로그램은 대상자의 인지기능 수준과 수행 능

력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동

난이도와 개입 강도를 조정하며, 수행 과정

에서 나타나는 반응과 참여도를 반영하여 중

재 내용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되는 접근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은 획일

적인 프로그램 적용에서 벗어나 개인의 특성

을 반영한 맞춤형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중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무작위 대조연구에서도 개별화된

인지훈련이 표준화된 중재에 비해 인지기능

향상에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Graessel et al., 2024), 이는 맞

춤형 접근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

시한다. 특히 경증치매노인의 경우 인지기능

저하 수준과 보존된 기능 영역 간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동일한 중재라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은 경증치매

단계에서 보다 효과적인 중재 전략으로 작용

할 수 있으며,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병원이

나 요양시설 기반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지역사회 내 주․야간보호센터와 같

은 실천 현장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중재 효과의 평균적 변화에 초

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동일한 맞춤형 프로



한국노년학연구, 제35권 제1호

- 26 -

그램에 대한 반응이 개인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성별은 생애 경험과 사회적 역

할, 인지 자원 축적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독립적인

분석 변수로 설정하여 중재 효과의 차이를 탐

색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한편 노년기 인지기능의 유지와 변화는 성

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

어 왔다. 생애과정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삶

의 경험은 축적되어 노년기 건강과 기능에 영

향을 미친다(Elder, 1998). 남성과 여성은 교육

수준, 경제활동 참여, 사회적 역할 수행, 관계

망 구조 등에서 서로 다른 생애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이는 인지기능 유지 과정에도 차별적

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지예비력 이론은 교

육, 직업 경험, 사회참여 수준이 인지기능 저

하에 대한 완충 효과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Park & Reuter-Lorenz, 2009). 실제로 남성 노

인의 인지기능은 신체활동과 경제활동 지속

등 활동적 요인과 높은 관련성을 보인 반면

(Yoon, 2024), 여성 노인은 사회적 지지와 정

서적 교류가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ong & Kim, 2020; Yoo

& Kim, 2021). 이 두 이론을 종합하면, 동일

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축적된

생애 경험의 차이와 인지 예비력 자원의 유

형 차이로 인해 성별에 따라 반응 양상이 상

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탐색적 가능성이

도출된다. 또한 사회활동의 구조화 정도는 남

성의 인지기능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여성은 활동 빈도와 정서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Yang et al., 2017).

국외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인지기능 진행

양상 차이가 보고되었으며(Lin et al., 2015),

비약물적 중재 설계에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Zülke et al.,

2023).

지역사회 기반 돌봄 환경에서 주․야간보

호센터는 치매노인의 기능 유지와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서비스 전달체계이다(Ellen

et al., 2017).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이용이 인지기능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Lin et al., 2022). 그러

나 현장에서 운영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효

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특히 성별 차이를 고려한 분석은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았다. 또한 국내 장기요양보험 제도

는 개인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제공을 강조

하고 있으나(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2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5),

성별 특성을 반영한 효과 검증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비약물적 인

지중재는 경증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 효과는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야간보호센

터에서 운영되는 8주간 맞춤형 프로그램이

경증치매노인의 인지기능 변화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고, 그 변화 양상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제 돌봄 현장에서

적용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증적

으로 확인하고, 나아가 성별에 따른 반응 차



김정화․윤현우 / 경증치매노인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 성별 차이 탐색을 중심으로

- 27 -

집단구분
사전검사

(Pre-test)

개입

(Program)

사후검사

(Post-test)

남성집단 0₁ x 0₂

여성집단 0₃ x 0₄

<Table 1> 연구설계 모형

이를 규명함으로써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전후 경증치매

노인의 인지기능은 유의하게 향상되는가?

둘째, 맞춤형 프로그램의 인지기능 향상 효

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경증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주․

야간보호센터에서 운영된 8주간의 맞춤형 프

로그램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수행된 준실험연구(quasi-experimental

study)이다. 연구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single-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적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인

지기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사후 점

수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인지기능 변화

양상의 차이를 탐색하기 위해 남성 집단과 여

성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 모형은 <Table 1>에 제시하

였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성별에 따

른 인지기능 변화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프로

그램의 효과 및 성별 변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남도 C시에 소재한 주․야

간보호센터를 이용 중인 경증치매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자는 연구목적과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한 후,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대상

자를 최종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초기 연구계획에서는 성별에 따른 비교를

위해 남성 15명, 여성 15명으로 구성하였으나,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건강 악화, 입원, 가

족 사정, 장기 결석 등의 사유로 8명이 중도

탈락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사

전․사후 검사를 모두 완료한 최종 분석대상

자는 남성 11명, 여성 11명으로 총 22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

해 경증치매로 진단받은 자, 둘째, 사전․사후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8주간의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 셋째, 연구 참

여에 대하여 본인 및 보호자가 연구 목적과

절차를 이해하고 서면 동의한 자이다.

다음의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등도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집단

활동 참여가 어려운 경우, 심각한 감각․운동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최근 급성 신경학적

사건을 경험한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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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유형 주요활동 내용 자극 인지 영역 운영 특성

음악활동
리듬악기 연주, 노래부르기,

가사 이어 부르기 등
주의집중, 단기기억

참여 수준에 따른

난이도 조정

미술활동 점묘화, 협동화, 클레이공예 등 시공간 능력, 실행기능
개별 과제 수준

차등 제공

회상활동
어린 시절 경험 및 가족과의 기억,

친구와의 놀이, 절기음식 만들기등
장기기억, 언어기능

정서적 상호작용

촉진

교구활동 펜토미노, 타워젠가, 패턴블럭등 문제해결능력, 집중력 단계별 과제 제시

<Table 2>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표

3.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절차

맞춤형 프로그램은 2025년 8월 4일부터 9

월 25일까지 총 8주간 운영되었으며, 주 4회,

회기당 60분씩 총 32회기로 구성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한국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나눔에서 개발한 ‘브레인 창의패드 기반 인

지훈련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기관 소속 전문 강사가 직접 진행하였

다. 음악활동, 미술활동, 회상활동, 교구활동을

요일별로 배치하여 운영한 다영역 인지중재

프로그램으로, 경증치매노인의 인지기능 향상

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인지자극 접근(cognitive

stimulation approach)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

으며, 이는 다양한 감각 자극과 과제 수행을

통해 인지기능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비약물적 중재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Clare &

Woods, 2004). 또한 인지자극 접근은 경증 및

중등도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보고되었으며(Bahar-Fuchs et al., 2019), 다영역

활동을 포함한 인지중재가 단일 영역 중재보

다 인지기능 전반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이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다.

프로그램 운영 시 대상자의 인지수준과 수

행 능력을 고려하여 활동 난이도와 자극 수준

을 조정하였다. 동일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단

계 수 조절, 보조 자료 제공, 반복 제시, 언어

적 촉진 등의 개별적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음악활동에서는 수행 수준이 낮은

대상자에게는 단순 리듬 따라치기 중심으로

구성하고, 수행 수준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가

사 이어부르기 및 즉흥 연주를 추가하였다.

회상활동에서는 언어 표현이 어려운 대상자에

게 사진 자료와 실물 교구를 제공하여 참여를

촉진하였다. 난이도 조정은 사전 K-MMSE-2

점수 및 회기별 수행 관찰을 종합하여 이루어

졌으며, 관련 내용은 회기별 관찰 기록지에

기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구조와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되, 수행 과정에서의 반응에

따라 자극 수준과 과제 난이도를 조정하는 준

개별화(semi-individualized) 접근을 적용하였다.

이는 치매 돌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현실적

중재 방식으로, 개별화 중재 원리를 실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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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영한 것이다.

프로그램의 충실도(intervention fidelity)를 확

보하기 위해 회기별 활동 내용과 절차를 사전

에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모든

회기는 동일한 구조와 흐름에 따라 운영되도

록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각 회기별 진행 여

부, 대상자 반응, 프로그램 이탈 여부 등을 지

속적으로 점검하여 중재가 일관되게 제공되

도록 관리하였다.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표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4. 측정도구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기요양등급을 조

사하였다. 해당 변수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

사전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기술통계 분

석을 통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성별은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변

수로 설정하였다.

2) 인지기능

본 연구에서는 경증치매노인의 인지기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간이정신상태

검사-2(Korean Mini-Mental State Examination-2,

K-MMSE-2)를 사용하였다. K-MMSE-2는 Mars

hal F. Folstein 등(Folstein et al., 1975)이 개발

한 MMSE를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도구

이며(Baek et al., 2016),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

는 대표적인 인지기능 선별검사이다. 이 검사

는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를 선별․평가를 위

한 대표적인 표준화 도구로서, 시간 지남력,

장소 지남력, 기억등록, 주의집중 및 계산, 기

억회상, 언어, 시공간 구성력 등 여러 하위 영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 범위는 0점에서

3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 수

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K-MMSE-2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α = .86-.91 수준으로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표본에서도

α = .89로 산출되어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검사는 프로그램 시작 전(사전검사)과 종료

후(사후검사)에 각각 1회씩 실시하였다. 검사

장소는 센터 내 조용한 프로그램실로 고정하

였으며, 주로 오전 시간대에 일대일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사전․사후검사는 동일한 평가자

(연구자)가 동일한 지침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평가자내 신뢰도(intra-rater reliability)를 확보하

였다.

5.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7.0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자는 22명으로

표본 수가 제한적이고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

기 어려워 비모수 통계 방법을 적용하였다.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전후 인지기능 변화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효과크기는 검정

통계량을 활용하여 r = Z/√N으로 산출하였

다. 또한 성별 집단 간 인지기능 향상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대상자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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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1 50.0

여 11 50.0

연령

70대 4 18.2

80대 13 59.1

90대 5 22.7

장기요양

등급

4등급 9 40.9

5등급 13 59.1

교육 수준

무학 3 13.6

초졸 10 45.5

중졸 5 22.7

고졸 3 13.6

대졸이상 1 4.5

<Table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22)사후 점수 변화량(Δ = 사후점수−사전점수)

을 산출한 후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

하였다. Mann-Whitney U 검정의 효과크기 역

시 r = Z/√N으로 산출하여 보고하였다. 모든

통계적 검증의 유의수준은 α = .05로 설정하

였다.

6. 연구윤리

본 연구는 연구 시작 전에 국립공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KNU_IRB_2025-

063). 연구 참여에 앞서 모든 대상자 및 보호

자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 예상 소요 시간, 잠

재적 위험 및 이익, 개인정보 처리 방식,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 충분

히 설명하였으며, 구두 설명 후 서면 동의를

받았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화 처리하였고 연

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원자료

접근은 연구자에게만 제한하였으며, IRB 지침

에 따라 연구 종료 후 자료 보관 및 폐기 절

차를 준수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대상자는 총 22명으로, 남성과 여성은

각각 11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84.86세(SD =

5.96).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45.5%), 장기요양등급은 5등급이 과

반수를 차지하였다(59.1%). 성별에 따른 연령,

교육수준, 장기요양등급 분포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2. 성별에 따른 사전 인지기능 동질성 검

증

프로그램 실시 전 남성과 여성 집단 간

인지기능 수준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K-MMSE-2 사전 점수를 대상으로 Mann-

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남성 집단의

평균순위는 12.73, 여성 집단은 10.27로 나타

났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U = 47.00, Z = -0.89, p = .372).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 집단의 인지기능 수준

은 동질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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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순위 Z p r

인지기능

(K-MMSE-2)
5 15 2 -2.69 .007* .57

*p<.05, **p<.01

<Table 5>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전후 인지기능 변화 (N = 22)

변수 집단 N 음의 순위 양의 순위 동순위 Z p r

인지기능

(K-MMSE-2)

남성 11 2 8 1 -2.41 .016* .73

여성 11 3 7 1 -1.28 .200 .39

*p<.05, **p<.01

<Table 6> 성별에 따른 집단 내 인지기능 변화

변수 성별 평균순위 순위합 Mann-Whitney U Z p

인지기능

(K-MMSE-2)

남성

(n=11)
12.73 140.00

47.00 -0.89 .372
여성

(n=11)
10.27 113.00

*p<.05, **p<.01

<Table 4> 성별에 따른 사전 인지기능 동질성 검증

3.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전후 인지기능 

변화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전후 인지기능의 변

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Wilcoxon 부호순위 검

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전․사후 인지

기능 점수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Z = -2.69, p = .007). 순위 분석

결과, 향상된 경우(양의 순위)가 15명, 감소한

경우(음의 순위)가 5명, 변화가 없는 경우가

2명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인지기능이 향

상된 대상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효과크기 분석 결과 r = .57로 Cohen

(1988)의 기준에 따르면 중간 이상(large에 가

까운)의 효과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인지기

능 향상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

음을 의미한다(<Table 5>).

4. 성별에 따른 집단 내 인지기능 변화

성별에 따른 집단 내 인지기능 변화를 분

석하기 위하여 Wilcoxon 부호순위 검정을 실

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 집단은 사전․사후

인지기능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Z = -2.41, p = .016). 반면 여성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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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집단 N 평균순위 순위합 U Z p r

인지기능

(K-MMSE-2)

남성 11 12.73 140.00
47.00 -0.89 .372 .19

여성 11 10.27 113.00

*p<.05, **p<.01

<Table 7>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인지기능 향상 비교

은 사전․사후 점수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Z = -1.28, p =

.200). 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남성 집단의 경

우 r = .73으로 큰 효과 크기에 해당하여 프

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지기능 향상 효과가 매

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여성 집단은

r = .39로 중간 수준의 효과 크기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Table 6>).

5.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인지기능 향상 

비교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인지기능 향상 정도

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점수

의 변화량을 기준으로 Mann-Whitney U 검정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 집단의 평균

순위는 12.73, 여성 집단은 10.27로 나타났으

나,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U = 47.00, Z = -0.89,

p = .372). 또한 효과 크기를 확인한 결과, r

= .19로 나타나 Cohen (1988)의 기준에 따르

면 작은 효과 크기에 해당하였다. 이는 성별

에 따른 인지기능 향상 차이가 통계적․실

질적 영향 모두에서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Table 7>).

Ⅳ. 논의

본 연구는 경증치매노인을 대상으로 8주간

실시된 맞춤형 프로그램이 인지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그 변화 양상이 성

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탐색적으로 분

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대상자의 인

지기능은 프로그램 참여 이후 전반적으로 향

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조화된 다영역

인지활동이 경증치매 단계에서 기능 유지 및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대체로 일치한

다.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인지훈련은 경

도에서 중등도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Bahar-Fuchs

et al., 2019), 컴퓨터 기반 인지훈련 메타분석

에서도 기억 기능 향상 효과가 확인되었다

(Chan et al., 2024; Jiao et al., 2025). 또한

개별화된 인지훈련 연구에서도 중재군이 인

지기능에서 개선을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Graessel et al., 2024).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국제적 근거와 맥을 같이하며, 지역사회 주․

야간보호센터 환경에서도 유사한 효과가 나타

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맞춤형 프로그램은 음

악, 미술, 회상, 교구활동을 포함한 다영역 인

지자극 활동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인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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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시에 자극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단일

영역 중심 중재보다 복합적 자극이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Lin et al., 2022; Yan et al., 2021).

또한 동일한 프로그램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대상자의 수행 수준에 따라 활동을 조정한

점 역시 인지기능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신경인지적 스캐폴딩

(neurocognitive scaffolding) 이론에서 설명하듯,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자극과 과제 적합성이

보상적 신경기전을 활성화하여 잔존 인지기능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Park & Reuter-Lorenz, 2009).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집단 내 변화 양상

에서는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집단 간 비교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

았다. 이는 성별에 따른 반응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현재 표본 규모에서는

이를 통계적으로 확증하기 어려움을 의미한

다. 특히 남성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 점은 활동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남성 노인은 과제 수행 중심의 활동에 대한

반응성이 높은 반면(Yoon, 2024), 여성 노인

은 정서적 교류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보고된다(Hong & Kim,

2020; Yoo & Kim, 2021).

본 연구의 맞춤형 프로그램에 포함된 교구

활동, 규칙 기반 과제, 문제 해결 활동은 과거

직업 경험과 연관된 수행 기억을 자극했을 가

능성이 있다. 이는 남성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응으로 나타난 결과와 연결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예비력 이론의 관점

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해당 이론에 따르면

교육 수준, 직업 경험, 사회참여 이력이 축

적될수록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보상적 대

응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된다(Park &

Reuter-Lorenz, 2009). 즉, 과거 직업 및 사회적

역할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집단일수록

구조화된 과제 수행 상황에서 기존의 인지 자

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

다. 한편, 현세대 여성 노인의 생애적 특성상

교육 및 직업 경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

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유형의 과제

수행에서 활용 가능한 인지 자원의 차이가 반

응 수준의 차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인지기능뿐만 아니

라 정서적․사회적 변화를 포함한 다차원적

평가 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중재 효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

구결과는 경증치매노인의 성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의 필요성을 시

사한다.

실천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주․야간보호

센터에서 적용 가능한 인지중재 프로그램의

매뉴얼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프로그램은

회기 구조, 활동 구성, 난이도 조정 원칙이 일

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운영되었으며, 이는

표준화된 프로그램 지침 개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인지훈

련에 대한 이해와 함께 대상자의 반응을 평가

하고 즉각적으로 개입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치매전문

교육과 연계한 인지중재 운영자 교육 프로그

램 개발이 요구된다.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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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서비스의 질 평가 체계와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장기요양기관 평가

는 프로그램 운영 여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향후에는 인지기능 변화와 같

은 결과 지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맞춤형 프로그램

이 실제 기능 변화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

주며, 향후 표준화된 운영 지침 및 평가 기준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

기관에서 수행된 소규모 표본 연구로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둘째, 통제집단이 없는

연구설계로 인해 중재 효과의 인과성을 명확

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인지기능

외에 정서적 변수나 삶의 질과 같은 포괄적

성과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넷째, 장기 추적조

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재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무작위 대조군 설계를 적용

하여 중재 효과의 인과성을 보다 엄밀하게 검

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별 및 생애 경험

변인을 포함한 다변량 분석을 통해 효과 차이

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활

동 유형별 반응 차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경증치매노인을 대상

으로 지역사회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운영된

8주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은 경증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는 집단

내 변화 양상에서 일부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집단 간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확인되지 않아, 성별에 따른 반응 차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다만 남성

과 여성 집단 간 변화 양상의 차이는 활동 참

여 방식이나 반응 영역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치매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있

어 획일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특성

과 반응 양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또한 인지기능 향상뿐 아니라 정서적 안

정과 사회적 관계 변화까지 함께 고려하는 통

합적 개입 전략이 요구됨을 보여준다. 본 연

구는 실제 주․야간보호센터 환경에서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효과를 검증하였

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가지며, 향후 프

로그램 매뉴얼화 및 운영자 교육 체계 구축,

나아가 장기요양기관의 인지활동 운영지침 및

질 평가 지표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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